
행복한 딸기소녀

딸기 소녀는 자포자기한 체로 울면서 집 앞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어요.

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거든요.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날…

잘 익어 먹음직스런 딸기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바로 조금 전 뿌리에 걸려 
넘어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고스란히 다 쏟아버렸어요. 

그리고 딸기 소녀의 친구 두더지가 잠시 들러 말하길, 발이 아파서 오늘 오후에 숲 가장자
리에 위치한 호수에 산책가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겠다고 했어요. 이 약속은 정말 오래 
전에 했는데 말이에요…

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점심 때마나 친구 엘미라와 
숲 속 해가 잘 드는 공터로 피크닉을 가기로 한 계획도 무산될 지경이었어요. 

친한 친구와 가는 소풍으로 잔뜩 기분이 들떠있던 딸기소녀는 잘 익어 먹음직스러운 딸기
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전달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. 엘미라는 딸기
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

훌쩍거리며 기분이 안 좋은 체로 딸기소녀는 집 앞 처마로 향했어요. 적어도 처마 밑에서는 
비에 젓지 않을테니까요. 그리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땅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안개를 바
라보았어요. 

평화롭게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. 훌쩍임이 점점 잦아들더
니 이내 멈췄어요. ‚왜 이 곳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어려워야만 하는 걸까?‘ 하고 딸기소녀
는 질문을 던졌어요.

오래 전에 딸기소녀의 부모님은 이 낯선 지구에 왔는데 딸기 소녀는 떠나온 별을 잘 기억하
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별에서의 생활이 이 곳보다 쉽고 걱정이 없었다는 것도요. 

‚그런데 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걸까? 그리고 이 곳에서도 걱정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?‘하
고 내리는 비를 보며 딸기소녀는 생각에 잠겼어요. 

‚뭐가 그리 대단히 잘못되었을까? 딸기를 쏟은 거? 아니, 엘미라가 딸기를 쏟은 것에 대해 
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볼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. 그리고 아직 이른 오
전이니 피트닉을 하지 못 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잖아? 비가 온다고 해도 엘미라와 
처마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딸기소녀의 눈에 개미들이 
보였어요. 

개미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에 떨어진 딸기들을 



자신들의 집으로 바삐 나르고 있었어요. 바닥에 쏟아진 딸기들은 개미들에게 아주 큰 선물
이었답니다. 

개미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딸기소녀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.  

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오래 고대해온 두더지와의 소풍은 분명 다음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
각을 했어요. 

‚소풍 대신에 오후에 처마 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친구들을 초대하면 되겠다 말벌 이모와 
이모의 친구 참새목도 함께 말이야.‘
갑자기 즐거운 오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딸기소녀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.

늘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해주는 작은 여우를 급하게 불러 
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전했어요. 여우는 명단을 받자마자 바로 떠났아요. 
비가 오고 있었지만 여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비가 오는 게  오히려 더 좋았답니
다. 요즘처럼 더운 초여름에 내리는 비는 더위를 식혀주니까요. 

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초대에 기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여우가 돌아왔어요. 

약속된 시간에 손님들이 딸기소녀의 집으로 왔어요. 오랜만에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시간
을 나누는 것을 모두 즐겼고 웃음소리와 즐거운 수다로 딸기소녀의 집이 가득 찼답니다.  

만남이 끝날 무렵 모두 하나같이 비오는 오후에 이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참 오랜만
이라고 말했어요. 이같은 좋은 생각을 해낸 딸기소녀에게 
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곧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어요. 
비가 그치고 해가 구름 뒤에서 모습을 나타내자 손님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.

엘미라는 이 날 저녁에 딸기소녀의 집에 머물렀어요. 잠자리에 들면서 딸기소녀는 친구 엘
미라에게 말했어요. „오늘 아침에 나무 뿌리에 걸려 딸기들을 땅에 쏟은 건 정말 행운이었
어.“

엘미라가 딸기소녀의 말에 답을 했어요. „응,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것도 행운이었어. 비 
때문에 소풍을 갈 수 없었으니까. 장소를 너의 집 지붕 아래로 변경한 것도 정밀 잘한 일이
야!“

„맞아,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.“ 이 
말을 마친 딸기소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.




